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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프리즘

저임금근로자 특성과 변화
1)

○2016년 OECD 회원국(2018년 6월 발표 기준)의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는 15.9%이며, 

저임금근로자비중이 20%가넘는상위국가군에는미국(24.9%), 한국(23.5%), 캐나다(22.3%), 

체코(20.3%) 등이 있음.2)

<표 1> OECD 회원국의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16년)

(단위: %)

[그림 1] 한국과 OECD 저임금 비중(평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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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근거한 수치이며, 정규직(full-time regular) 기준임.

자료: OECD, http://stats.oecd.org(2018년 6월 기준).

1)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함. 

2)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저임금 근로 비중을 보면 미국, 한국, 캐나다, 체코는 물론 아일랜드(25.1%), 

이스라엘(27.4%), 포르투갈(20.3%), 슬로바키아(20.0%), 폴란드(22.6%), 영국(20.4%) 등에서도 저임금 

근로가 2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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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37.2%로 남성(15.3%)에 비해 월등히 높음. 

2000년대초반 40%대중반이었던여성저임금근로자비중은 2011년 30%대에처음으로

진입한이후 2016년현재 37.2%로줄어드는추세이지만다른나라에비해여전히높은

수준임.

○본고에서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 8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활용하여저임금근

로자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함.

－ 2017년 8월기준저임금근로자비중은 23.8%로전대비 0.6%p 증가함. 저임금근로자비중

은 2015년(21.3%)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2년 연속 증가함.

－ 특히 여성과 20세 미만 청년층, 인구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여성의경우저임금근로자비중이 34.0%로남성(15.7%)과현격

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청년층과고령층의경우근로자 10명중 7명이저임금근로자

로 나타남.

     

[그림 2]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상대임금 수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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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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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질이상대적으로낮은음식숙박업(65.2%), 도소매업(42.5%), 사업시설및지원

서비스업(40.9%) 부문에서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으며, 여성의 고용을 이끌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31.2%로 나타남.

－ 2016년 8월에는임금근로자가전년동월대비 269천명증가한가운데시간제근로가 251

천명증가했으며, 2017년에도시간제근로의증가폭이둔화하기는했지만여전히고용

증가폭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 이런시간제일자리의 10개중 7개가여성의일

자리이며, 시간제 근로의 60%가 저임금 근로임.

－여성시간제근로의고용은전년동월대비증가폭이크게둔화된반면여성시간제저임

금 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시간당 임금 기준)은 2017년 현재 전년동월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임(43.7%). 

－청년층, 65세이상고령층저임금근로자의상대임금수준도각각 42.5%, 37.9%로낮은수

준임.

－저임금근로자의상대임금수준외에도국민연금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

도 낮은 수준임.

  

<표 2>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8월)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민연금

가입률

37.9 32.4 35.3 36.2 36.6 34.6 37.4 41.1

(29.3) (25.2) (27.2) (27.4) (27.7) (24.4) (27.2) (31.4)

건강보험

가입률

64.9 61.7 63.5 63.7 63.8 60.5 63.3 64.5

(34.4) (31.9) (34.6) (35.0) (34.3) (33.3) (36.7) (41.0)

고용보험

가입률
32.7 29.8 32.0 33.0 33.9 31.8 35.7 39.4

주: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가입자만을 고려했으며, (  ) 안은 직장가입자 비율임.   

2) 고용보험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